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가 모든 품꾼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왕국에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신다.  

성약의 길에 들어서거나 다시 돌아와서 구주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성약의 길에 들어서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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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끝나고, 그는 각 품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했는데도 그는 그렇게 했다.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그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어느 이른 아침, 한 남자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고용한다. 그는 품꾼들에게 각각 동전 한 닢씩을 
주겠다고 말한다.

언제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그분의 은혜가 주는 
기적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지니게 될 
신앙이지, 그 신앙을 하루 중 언제, 몇 시경에 얻었느냐가 아닙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포도원의 품꾼”, 

 2023년 4월 연차 대회(『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1쪽)

포도원의 품꾼

그러나 그는 그들이 각자 하루를 시작할 때 동의한 금액을 
받았고, 포도원 주인의 친절이 모든 품꾼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구주의 비유

마태복음 20:1~16 

그날 하루 동안 그는 이 일을 네 번 더 반복했으며, 그럴 
때마다 품꾼들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